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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시민들의 위기의식이 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
A Study on the Impact of Citizens’ Sense of Crisis on Trust in the COVID-19 Pandemic Situation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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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  약
본 연구는 공중보건 비상사태 발생 시 시민들의 위기의식과 신뢰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. 위기의 영향은 개인, 사회, 국가에 
따라 다르다. 정부의 위기관리는 특히 ‘공공성’이라는 측면에서 비정부기구와 매우 다른 것이 국민의 책임의식을 해소하기 위
한 관료제를 수반하기 때문이다. 전염병 확산 단계에서 사람들은 부정적인 감정에 쉽게 빠지게 되며, 중대사고 발생 후 대중의 
부정적인 감정을 줄이는 것은 중대사고로 인한 조직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. 

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시민들의 위기의식이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기반으로 공중보건 위기상황의 관리를 최적화하고 
시민들의 정신건강을 증진 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고 판단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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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서 론

Huang & Chen(2020)는 위기에 대헤 공공기관, 민간기업, NGO 등이 다양한 형태의 위기상황에 직면하는 것은 불가피하며 
어느 조직도 위기를 피할 수는 없다. 평판이 좋은 조직이라도 위기의 위험에 노출 될 수 있으며 외부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모든 
조직의 개인이 심각한 위기상황을 경험할 수 있는 사회위기의 시기라 하였다. 위기의 영향은 개인, 사회, 국가마다 다르다. 위기 
상황이 인명과 재산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때 주의를 끌게 되며, 발생한 부상과 손실은 더 쉽게 주의를 끌 수 있다. 사고나 재난에 
대한 언론 보도는 대중의 관심을 쉽게 끌 수 있으며 질병과 마찬가지로 최근 인터넷의 발달로 사회 내 정보의 흐름이 가속화되어 
미디어는 뉴스 네트워크를 신속하게 업데이트하여 위기 상황을 전 세계에 즉시 전파할 수 있다고 하였다.

Mouter et al.(2021)은 사회가 큰 환경적 압박에 직면할 때 사람들은 부적절한 정보로 인해 당황할 수 있고, 다른 사람의 견해, 

자신의 삶에 미칠 수 있는 영향, 전염병에 대한 무지에 대해 걱정하여 확인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수 있다고 밝혔다. Klapperich 

et al.(2020) 은 코로나19 전염병이 발생하면서 집에 머물면서 건강을 스스로 모니터링해야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언급했
다. 그들은 생활과 일에 적응하는 것 외에도 전염병 기간 동안 엄청난 신체적,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었다. 임상적으로 많은 사람
들은 증가하는 전염병에 대한 강렬한 언론 보도에 너무 몰두했기 때문에 심리 치료가 필요했다. 

본 연구의 목적은 위기 관리를 더욱 최적화하고 시민들의 정신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 주요 공중 보건 위기 상황에서 시민들의 
위기의식과 신뢰의 관계를 논의하는 것이다.

2. 본 론

Lin et al.(2020)은 전체적인 위기관리 계획보다는 위기관리 성공의 열쇠로 첫 순간의 외부 소통을 고려했다. 위기가 발생하면 
언론과 대중의 위기의식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. 적절한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개발하지 않으면 조직에 대한 신뢰에 쉽게 영
향을 미쳐 항의나 보이콧까지 이어질 수 있다. 따라서 조직에 미치는 영향은 명백하다. Chan et al.(2020)에 따르면 전염병은 신
뢰 위기 상황에서 솔루션에 대한 신뢰를 재건하는 데 있어 투명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. 그들은 정부에 대한 신뢰만이 중요한 
문제가 아니라 전염병의 영향, 특히 시민 사회, 공중 보건 전문가 및 정부에 대한 신뢰와 이러한 변수 간의 상호 효과를 고려하여 
사회가 다양한 수준의 신뢰를 고려한다는 것을 발견했다. 바이러스를 제때에 멈추려면 신뢰가 필수적이었다. 유연하고 지속 가
능한 장기 정책은 물론 정보의 투명성과 개방성이 매우 중요했다. 연구에 따르면 투명한 정보는 정부가 전염병 기간 동안 대중의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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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기의식에 영향을 미치고 신뢰를 재구축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며, 정보는 명확하고 일관되어야 한다는 것이 밝혀졌다.

3. 결 론

Zhou et al.(2020) 은 연구에서 격리 병동의 의료 종사자와 같이 SARS 전염병 동안 더 많이 노출된 사람들이 다른 의료 종사자
보다 훨씬 더 많은 심리적 고통을 경험했다고 지적한다. 스트레스 반응에는 노출 위험과 더불어 감염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중요
한 요인이었다. 위기의식이 높은 사람들은 감염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개인의 안전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보였음을 알 수 있
다. 높은 위험의식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기반으로 공중보건 위기상황의 관리를 최적화하고 시민
들의 정신건강을 증진 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고 판단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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